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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공급망에 '균형잡기’는 없다 

▲ 투자전략 

Analyst 이진우 
02. 6454-4890 
jinwoo.lee@meritz.co.kr 

 20년만에 바뀔 한국 수출 최대 고객: 중국 → 미국 

 공급망 혼란은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한 것인가? 글로벌 무역 블록화, 분절화 가속화 

 산업별 공급망 기상도: 자동차 & 부품 & 2차전지 미국 쏠림 강화. IT는 변화 모색 중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년만에 바뀐다 

장사꾼에게 ‘다다익선’이란 더 없이 좋은 상황을 뜻하지만, 국제 무역의 세계에서

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국가간의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득이 있으면 실이 존재한다. 평온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는 국내 기업과 시장에게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의 기업실적, 투자의 정체기로 KOSPI의 장기 박스권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20년만에 한국의 최대 고객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2004년 중국에서 우리의 최

대 수출국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바뀔 조짐이다. 3월 수출액 기준으로 미국은 전

체의 17.8%를 차지했고, 중국은 18.9%로 1%p 수준의 격차다. 작년 3월만 해도 

미국은 15.1%, 중국은 24.5%에 달했다. 변화는 시장에 긴장감과 구조의 변화를 

만든다. 새로운 수요처가 만들어지면서 기업도 새롭게 적응해 가기 때문이다.   

그림1  한국 국가별 수출 비중 및 코스피: 공급망 변곡점 ≒ 시장 변곡점 

 

자료: 한국무역협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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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때는 중국 

시장 자체의 고성장이 핵심이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셈이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미국향 수출의 절대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은 긍정적이지만 중국향 수출액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요 감소에 더해 중국향 수출의 33.4%가 ‘반도체’이니 1/3 이상은 반도

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런 추

세(중국 내 수요 감소 + 미국의 반도체 견제구도)라면 중국향 수출비중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주요국 수출액 변화를 보면 ‘중국 기여도 감소 속 미국과 아세안 그리고 유

럽향 수출의 레벨 업’으로 요약된다. 지난 20년간 국내 기업의 공급망에 변화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림2  한국 국가별 수출액 추이: 미국↑ vs 중국↓  그림3  한국 국가별 수출액 추이: 아세안↑, 유럽↑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공급망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투자(Capex)’를 유발. KOSPI의 선순
환 공식이기도… 

주도주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요인은 ‘투자(Capex)’였다. 그 투자의 동

인은 공급망과 수요처 변화에서 비롯된다. 구조적인 수요변화라는 판단이 서게 되

면 기업은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급망(수요처) 변화 → 기업 투자(Capex) 

본격화 → 수출 및 기업 실적 레벨 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KOSPI의 선순환 공식

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작년부터 이어져온 2차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던 결과다. 과열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강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KOSPI의 Capex는 이전 연

간 40조원의 Capex 수준에서 50~60조원 규모의 Capex로 레벨 업 됐고, KOSPI 

기업이익도 이와 동행했다. 반대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는 투자 정체기이자 

기업실적 부진기였다. 수요가 정체되니 투자할 유인은 없고, 기업 실적 성장이 없

으니 주가는 박스권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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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체

됐던 투자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특정국에 편향된 투자를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런

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공급망 변화의 역사는 항상 파괴적이고, 투자 쏠림이 반

복됐다. 과거 중국의 고성장기(중국향 수출 급증)에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뤘고, 지금은 미국향 수출에 관련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의 투자란 자의일 수도 타의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윤 보전 및 극

대화를 위해 ‘선택’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림4  KOSPI Capex와 한국 연간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KOSPI 업종별 Capex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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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체스판은 우리 생각보다 블록화, 분절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공급망 혼란은 유독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큰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 무역

의 판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블록화,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

다. 미국은 철저히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을 한국, 대만,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대

체 해나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는 남미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유럽 대신 중국으로 무게추가 넘어가는 듯 하다. 무역에 

있어 미국은 탈 중국이라면, 중국과 러시아, 남미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여 나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한국은 ‘중간자’적인 무역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떤 국가든 선택

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림6  미국 국가별 수입 비중  그림7  미국 아시아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IMF DO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MF DO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중국 국가별 수입 비중  그림9  러시아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중국 해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MF DO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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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21일에 예정된 G7 정상회담은 또 다른 마찰의 변곡점이 될까? 러시

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재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에 취한 방식이 재연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당시 소련에 대한 미국의 고립 

조치로 GDP 성장에는 제한이 걸렸지만 장기간 대치국면이 유지됐고, 오히려 소련 

붕괴에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유가 급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 이슈를 예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고립된 소련

과는 다른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남미와 같은 경제블록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공급망 충격 이벤트는 아닐 것으로 

본다. 오히려 블록화 장기화의 과정 중 하나일 듯 하다. 

그림10  미국 대비 소련 GDP 규모 및 유가 추이 

 

주: Based on 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자료: Maddison Database 2010,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US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별 공급망 기상도: 자동차 및 2차전지는 미국 쏠림 강화, 반도체 및 
IT는 아세안 활용도↑, 전통 시클리컬은 동력 부재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전략에 있어 US 공급망 Long & 중국 공급망 Short을 제시

해 왔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다. 특이점이라 한다면 완성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의 미국 매출 의존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반도체의 경우 중

간재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지만 아세안 쪽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무선통신기기는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어 관련 매출은 중국 내수 경기의 영향이 불가피할 듯 하다.  

공급망에 기반한 투자 전략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현재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을 1순위로, 2순위는 반도체 및 IT를 주력 포트폴리오로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은 과열 해소 후 선별적인 접근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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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  그림12  국가별 디스플레이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국가별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수출 비중  그림14  국가별 자동차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국가별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  그림16  국가별 철강제품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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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국가별 이차전지 수출 비중  그림18  국가별 2차전지 + 소재(정밀화학)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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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김지원 연구원 

 

Mifepristone 소송이 제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 (Quartz)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4월 7일 낙태약 Mifepristone에 대해 FDA 승인 무효화 명령을 내렸다. 같은 말 워싱턴주의 진보 

성향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 Mifepristone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

다. 약 20분 차이로 상반된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미국 법무부는 두 판결로 인한 혼란을 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FDA 승인 취소 명령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Mifeprex로 알려진 Mifepristone 제조업체인 Danco가 대법원 항소에 합류하고, 미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

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부각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사법부가 FDA 권한에 이의를 제기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제약 업계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피임 분야는 전체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FDA 승인이 무효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의 영향력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Mifepristone 승인 무효화 판결 논쟁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4월 7일 낙태약 Mifepristone에 대해 FDA 승

인 무효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기했는데, 2002년부터 화학적 낙태 약물에 대한 FDA 

승인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활동해왔다. ADF는 Mifepristone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의 진보 성향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

에서 FDA의 Mifepristone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약 20분 차이로 상반된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미국 법무부는 두 판결로 인한 

혼란을 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FDA 승인 취소 명령에 항소장을 제

출한 상황이다.  

그림1  Roe v. Wade 사건 이후 약물 낙태 허용 주  그림2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낙태 찬성파 

 

 

 

자료: KF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The Guardian 

 

발단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의 

Mifepristone 승인 무효화 판결 



2023년 4월 27일(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Meritz Research  10 

Mifepristone과 제약 업계에의 영향 

Mifepristone은 RU-486으로도 알려진 약물로, 낙태 및 조기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1980년에 프랑스 Roussel Uclaf SA사가 개발해 미국에서는 2000

년 FDA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입 이후 약물 방법이 전체 

낙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해왔다. 2020년말 기준으로 53%를 기

록했다.  

표1  약물 낙태 요법 구분 

 FDA Mifepristone & Misoprostol Regimen Misoprostol-Only Regimen 

Mifepristone dosage 200mg(one pill), taken orally N/A 

Misoprostol dosage 800µg(4 pills), taken buccally or vaginally 800µg(4 pills), taken sublingually or vaginally 

Administration Taken at home Taken at home 

Prescriber requirements 
By or under the supervision of a prescriber that 

has been certified by the manufacturer 
None 

자료: FDA, WH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Danco의 Mifeprex  그림4  전체 낙태 건수 중 약물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Wall Street Journal  자료: Guttmacher Institut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해당 사건은 Mifeprex로 알려진 Mifepristone 제조업체인 Danco가 대법원 항소

에 합류하고, 미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부각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사법부가 FDA 권한에 이의를 제기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FDA 승인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은 1) 신제품을 개

발하는 제약 회사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 2) 화학 요법 관련 다른 약물들도 위

험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제약 업계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피임 분야는 전체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FDA 승인이 무효

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의 영향력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한정될 것이

기 때문이다. FDA 승인의 신뢰성과 결부하여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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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Mifepristone 분자 구조  그림6  글로벌 제약 산업 내 피임 시장 규모와 비중 

 

 

 

자료: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자료: Grand View Research, Statis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Wh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been so quiet on mifepri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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